
국제유가 전이효과 2012년까지…
금융연구원, 근원인플레이션율 영향으로 … 정책수단 마련 시급

국제유가의 2차 전이효과가 최소한 201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9월13일 <근원인플레이션 압력 지속가능성 점검 및 향후 전망> 보고서

에서 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근원인플레이션율이 공급압력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들어

급격히 상승했다”며 “2차 전이효과가 적어도 1년은 지속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이후 2/4분기 정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폭이 커졌고, 다른 공업제

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석유제품 가격 상승 후 1-2분기의 시차를 두고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해 약 3-4분기

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국제유가의 전이효과가 약 1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

돼도 2012년 상반기까지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.

반면,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는 즉각적으로 공업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을 키우지만, 지속성

은 상대적으로 낮아 2차 전이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규복 연구위원은 “2012년에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게 유지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

할 것”이라면서 “정책당국은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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